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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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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115번  수난 기약 다다르니  

예물준비성가  72번  타보르산의 예수  

영성체성가  
162번 

158번 

 성체 성혈 그 신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파견성가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화답송 

전례 담당 복사 

Terri Kim • Silvia Jun • Luke Lee  

8시 미사  Regina Lee • Justin Park • Leo Kim  

9시 30분 미사   Aiden Nam  Olivia Baek  Sam Hong  Hyo Yeong Lee  Shyun Kim • Vincent Ro • Nathan Kim  

11시 미사  Annabelle Na • Andrew Choe • Julie Kim  

5시 미사  • •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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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연진 프란치스코 신부  

  사순 제2주일의 복음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잠

시 지난주, 사순 제1주일의 복음 말씀을 기억했으

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

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하

느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고 

갈릴래아 호수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순 제1주일의 말

씀은 우리에게 유혹으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이 무

엇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유혹 속에서

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시고, 유혹을 통해

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

니다. 유혹이라는 주제가 사순 제1주일부터 등장하

는 것은 어쩌면 사순 시기 동안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유혹에 있어 하느님과 그분의 부르심을 잊

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유혹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소 

극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께서 내 자식을 죽이라고 명하신다면 흔쾌

히 죽이고 기쁘게 하느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아

니면 내가 아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여

기면서 하느님을 외면한 채 자식을 살리는 것을 선

택할까요? 속단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데 오늘 사순 제2주일을 맞이하면서 제1독서 말씀

에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느님께 이 질문을 받았

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

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데리고 모

리야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아들을 제물로 바

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보다도 이사악에게 

하느님의 약속이 걸려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느

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

여줄 땅으로 가거라.”(창세 12,1) 그러면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후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

던 것이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한편 아

내 사라이는 나이가 많은 상태이기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이 사이에 

이사악이 생겼으니 누구라도 이사악을 통해 이미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법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고 떠나온 먼 길에

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사악입니다. 이사악

을 바치면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브라함도 충분

히 하느님께 무엇이라도 말씀드릴 이유나 권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

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로마 4,21 참

조).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

한 믿음이 있었고 그 약속을 위협하는 일이라 하더

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

느님께 보여주었던 믿음과 시련에 대한 인내심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느님

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며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습

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에 대해 독

서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

니……” 즉, 그에게도 깨달음이라는 순간이 있었다

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

은 가서 그 숫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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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브라함의 안도의 한숨과 벅찬 기쁨이 느껴집

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하느님을 믿

었으니 땅과 후손과 축복을 내리겠다는 말보다 아

마 지금 아들이 살았다는 것에 더욱 기뻤을 것입니

다. 이처럼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를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으로 인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일

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믿음이 있었고 

인내심 또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음을 전합니

다. 그런데 변모에 초점을 두고 묵상할 수 있겠지만 

사순 시기의 전례적 특성과 특히 1독서와의 연관성

을 고려한다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

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는 것

도 좋겠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

도, 하느님의 아드님을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드러

내시면서 내어 주셨다는 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상황을 대면하는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

께서 변모할 거라는 것도 알 수 없는 채 그저 예수

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향했고, 변모를 목격하고 

나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

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빛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아직 

어리둥절할 뿐 빛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

면 언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알아보

게 될까요? 그들이 빛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의 옆구

리와 손에 찔린 상처를 확인하고 난 후가 될 것입니

다. 베드로의 경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해 그 사랑

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

께서 빛이시고 진리이시며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

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함께 하지 못했던 것입

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라기보

다는 하느님 말씀을 믿고 시련을 인내할 때인 것입

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에서 

내려오면서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

하지 말라는 그분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오늘 복음의 장소인 산, 왜 복음은 오늘 그 장소

를 산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와 엘리야

가 산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순 제2주일은 ‘산에서의 여정’이라고 생

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향할 때 아브

라함처럼 가슴 아프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가

슴에 품고 갈 수도 있고 복음의 제자들처럼 영문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멋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알 수 없는 인생

의 여정 길에서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

리에게 유혹도 시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

지가 않다면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인내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간

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

다고 하느님의 섭리와 그분의 현존, 그분의 사랑은 

반드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순 제2주

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친 아드님마저 아

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

서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2독

서 중 로마 8,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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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 제2주일  
 

넷째 주일 (2월) 알 림 

 공동체 소식                                                                                                                    

로사리오회 주관 여성을 위한 피정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3월 1일 베드로회 성령기도회 

3월 8일 어머니연합회 

3월 15일 울뜨레야 

3월 22일 꼬미시움 

3월 29일 
(3 p.m.) 

 

참부모 되는 길 피정  

일시 : 2월 25일(오늘)   1 p.m.—6 p.m. 

대상 : 모든 부부 (참가비 : 부부당 $20) 

장소 : 정토마스 교육관 (주관 : 퀸즈성당 ME) 

특별헌금   

3월10일(일)  Catholic relief Services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2월 25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사순 특강  

3월 22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8 p.m. 미사 

중 성체신심에 대한 사순 특강이 있습니다.  

3월   8일(금)  김문수 앤드류 신부님 

3월 15일(금)  김현수 프란치스코 신부님 

3월 22일(금)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님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헌혈 행사   

사순 피정  

일시 : 3월 10일(일)   1:30 p.m.—3 p.m.  

강사 :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님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첫금요일 종일 성체현시와 조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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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2월 25일(오늘)   9 a.m.—12:30 p.m.  

      공동체 소식                                                                                                                     2024년 2월 25일 

건축기금 도네이션    

건축기금으로 안나회에서 $10,0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영성체 부모 첫모임 

성인 견진 교리반 모집  

견진 : 5월 19일(일)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세미나실  

반편성 : 한국어반과 영어반  

첫모임 : 3월 17일(일)  12:30 pm  

2월 한달동안 신청 받습니다. 매주 일요일   

8주간(5월12일까지) 성인 견진교리가 있습

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학생 견진 부모 첫모임 

3월 3일(일) 11:30 a.m.  (정 토마스 교육관)  

브루클린 교구 소속 성당 순례 어플 다운  

  성서 통독 

사순 사랑나눔(이웃돕기) 모금  

효주회 뜨개질반 모임  

3월 매일미사 책  제대꽃 봉헌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

활을 기쁘게 맞이 할 준비를 하면서 제대꽃 

봉헌을 받습니다. 제대꽃 봉헌을 하실분이나 

가정에서는 사무실이나 사목 데스크에 문의 

또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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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2월 25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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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로사리오회에서 빈병을 수거합니다. 로사리오회 

데스크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황혜성, 곽세영, 김민지  

 

  

미동북부 제66차 기초 성령 세미나  

      

신청 마감 : 2월 29일(수)  

참가비 : $390 (숙식 제공) 

신청 방법 : 성령기도회  

문의 : 김 데레사 (347) 453-8197 

Bayside 구역 4반  

안나회 만두판매  

정성으로 만든 맛있는 만두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꾸리아 평의회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일시 : 3월 7일(목)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Kakao ID: peacebewithyou1  

연락처 : 차 선생님 (718) 501-5050

Flushing 2구역 3반  

Flushing 2구역 7반  

로사리오회 음식판매 

맛있게 만든 육계장을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요셉회 성당주변 청소 

2월 27일(화) 요셉회 성당주변 청소는 없습니다. 

연령회 월례회 

효주회 월례회 

구역분과 회의  

단체장 회의  

2월 27일(화)   7:30 p.m.  성당 친교실  



 

  

온라인 헌금  
  

  

 

  

  

두레 사순절 행사  

       공동체 소식                                                                                           2024년 2월 25일 

알 림 알 림  





    미사 봉헌                                                                                             2024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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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Friday of the Month  
Date : Mar. 1st (Fri)  
Time : 8 p.m. Mass 
The stations of the cross will start at church at 7:30 
p.m. There is Eucharistic Adoration and Benedic-
tion. 

4th Sunday in Februar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February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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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eat for All women  
Date : Mar. 8th (Fri) - Mar. 10th (Sun) 
Hosted By : Rosary Group  
Location : St. Paul’s Abbey (Newton, NJ) 
Participation fee : $260 
Contact : Angela Kim (917) 880-8142 

Special Collection  
Mar. 10th (Sun)   Catholic Relief Service 

Donation Box (NJ Kkottongnae)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Date :& Time : Feb. 25th (Today)  9 a.m. — 12: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Date :  Mar. 3rd (Sun) 
Where : After 9:30 a.m. mass in the basement at the     
             Education center 

Parents Meeting for First Communion  
Date and Time : Feb. 25th (Today)  11:30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3rd grade Classroom) 
Parents must attend the meeting.  

Lectures for Lent  
Date : Until Mar. 22nd(Fri) (Every Friday) 8 p.m. mass  Parents Meeting for Confirmation  

Date : Mar.. 3rd (Sun)    
Time : 11:30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Parents must attend the meeting.  

Lent Retreat  

Blood Drive  

2024 Diocesan Lenten Pilgrimage  
Download Your Pilgrimage Passport  

Pray The Chaplet of Divine Mercy  

Durae Lenten Encounter  

Sr. Macrina An, who came to assist with the  
pastoral work of the parish, returned to Korea on 
Wednesday, February 14th, and her successor, Sr. 

Vincencia Jun, arrived on Thursday, February 22nd. 
Please pray for both Sisters. 

Health Fair - Sunday, April 7th  
We are offering free health checkups to our parish-
ioners. The blood test will be held on Sunday, 
March 24th and will cost $35. Blood test results 
will be available on the day of the Health Fair. 
Blood Test Date : March 24th (Sun) 9 a.m. -1 p.m. 
Blood Test Location : Church Basement  

Health Fair Location : Church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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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Second Sunday of Lent 

Weekly Homily                                                                                                                                                      February 25, 2024 

 The sacrifice of Isaac is one of the more dramatic and at the same time enigmatic stories in the Bible. It's 
well known yet not well understood. God blessed Abraham and Sarah with their only child in their old age. Then 
God mysteriously asks Abraham to sacrifice his son Isaac on Mount Moriah. Abraham obediently takes Isaac up 
the mountain, builds a fire and is about to kill his son when God sends an angel to stop him. A ram is sacrificed 
instead. By successfully passing this test, Abraham is acclaimed as the father of our faith. But even as we listen to 
this wonderful story, a nagging question arises: what kind of father would willingly sacrifice his child? And what 
kind of God would require such a thing? The key to understanding this story lies in knowing the background. The 
neighboring Ammonite people worshipped the pagan god Moloch. Moloch was a bloodthirsty god who regularly 
required the sacrifice of children to ensure a good harvest, victory in war or protection from enemies or diseases. 
What's worse, the Ammonites complied! Parents routinely, if not willingly, allowed their babies to be sacrificed on 
the altar of Moloch. 
 
 What frightening faith they must have had! To show that Abraham's faith was at least as strong as that of 
the Ammonites, God asks Abraham to sacrifice his only son. By raising his knife Abraham showed himself to be 
ready to obey God with a faith at least as strong as that of the Ammonites. But by stopping him, God showed he 
was more merciful than Moloch. No longer would child sacrifice desecrate the Holy Land. Of course for us Chris-
tians, the story does not end there. The sacrifice of Isaac foreshadows the sacrifice of Jesus. This time it was God 
who did not spare his only begotten Son to show us just how much God loves us and believes in us! As we journey 
through Lent, instead of concentrating on how much we are giving up for God, let us hold in our hearts gratitude 
for how much God did --and continues to do-- for us. 

  
 

 For Pope Francis: may he be filled with good health as he leads u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missionaries and caregivers who serve abroad and at home: may they be protected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leaders of industry: that they be conscientious stewards of the earth’s resources, and help 

find better ways to protect the environment we hav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se experiencing a crisis of faith: may they be inspired by Abraham’s witness of faith in Go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facing mountains of doubt or anxiety, especially due from life decisions and fi-
nancial insecurity: may they gain knowledge and assurance through Scripture and the Spirit, we pray 

to the Lord. ◎ 

 For this church community and rhea challenges we face, especially those who feel they lack the gifts 

to share time and talent,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econd Sunday of Lent                                                                                                              February 25, 2024 (Year B)  No. 2675 

Responsorial Psalm                                                                                             Psalm 116:10,15, 16-17, 18-19 

◎  I will walk before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  I believed, even when I said, “I am greatly afflicted.” precious in the eyes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faithful ones. ◎ 

○  O LORD, I am your servant; I am your servant, the son of your handmaid; you have loosed my 

bonds. To you will I offer sacrifice of thanksgiving, and I wi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 

○  My vows to the LORD I will pay in the presence of all his people, in the courts of the house of the 

LORD, in your midst, O Jerusalem.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Genesis 22:1-2, 9a, 10-13, 15-18 (26B) 

Second Reading  

   Romans 8:31b-34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This is my beloved Son.  
Listen to him.  


